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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경험

김영숙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Experiences on Block System Class in Nursing Students

Young- 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G시에 소재한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간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 경험은 어떠한가?’ 이며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58개의 구성된 의미에서 ‘불편한 마음’, ‘비체계적인 학습’, ‘안간힘 쓰기’, ‘힘들어지는 인간관계’, ‘새
로운 발견’, ‘발전의 기회’의 6개 주제 모음과 이에 포함된 17개의 주제와  42개의 하위 주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은 블록제 수업을 통하여 방대한 학습량과 과제의 홍수로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을 경험하지만, 나름 최선의 노력으
로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이전에는 몰랐던 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가는 기회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서 이들의 경험에 기초한 스트레
스 관리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proposed by Colaizzi (1978)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lock system class experiences in nursing students.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primal data to improve curriculum efficienc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 participants who were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in the city of G from 20th of June to 10th of July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nursing student's 
block system class experience. The study results show six theme clusters consisting of 'Discomfort', 'Unsystematic 
study', 'Holding back an urge', 'Ever intensifying relationship', 'New discovery', and 'Chance for development', 17 
themes, and 42 sub themes, which are included in those clusters in 58 configured meanings. This demonstrates that 
nursing students could reestablish their resolve for personal betterment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managing time 
by finishing the procedure with their best efforts although they suffer from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convenience 
due to massive amounts of learning and assign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for development of stress 
management and an emotional support program based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lass, Experiences,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과학적 지식 체를 기반으로, 임상 실무 상황

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길러내는 

학문으로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학생이 교육과정을 마

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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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

라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 생은 총체적
인 간호 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의사소통과 기본간호술을 실제에 적용해 보고, 문제 해
결, 의사결정 및 조직과 시간관리 능력을 익히고, 전문직
업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

로써[2]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은 22-24 학점으로 

1,000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이 요구되고 있는데[3] 학기 
중 실습시간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간호교육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계는 한 학기 수업의 경

우 8주간 이론을 2배로 수업하고 남은 8주간 실습교육
을 실시하는 블록제 방식이나 주 중 이론과 실습을 격주

나 2주 간격으로 병행하는 방식들 중 한 가지 방법을 채
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의 운영체계별 장
단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연구자가 소

속된 대학을 포함한 많은 학교에서 이론 후 실습형 블록

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외를 막론하고 간호대학 생은 취업에 대한 걱정

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대

한 스트레스가 일반 대학생들 보다 많고, 엄격한 교육과
정과 위계질서, 과중한 학습량,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실습수행, 환자간호에 대한 책임감, 간호사로서 직업관
과 가치관 확립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4,5]. 
따라서 간호대학 생이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극복하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학습목표에 도

달하고 원하는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 생은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보다 학

업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6]를 고려할 때 간호
대학 생이 학업수행 과정 중 겪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간호대학 생이 겪는 어려움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가 여러 편 수행되어왔는데 

분만실 실습 경험, 아동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임
상 실습 경험, 기본간호학 실습 경험, 보건진료소 실습 
경험[7-11], 학과 적응 경험[12], 학년별 경험[13,14] 등
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임
상실습에 국한되어 있거나 간호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적

응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과정 
동안의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인간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

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으로, 특히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심리적 
경험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경험은 인식하에 있으
므로 지각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진술
을 묶어 단계적으로 추상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참여자

의 확인을 통해 연구자가 분석한 맥락적 의미가 왜곡되

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므로 연구자의 선입

견을 여과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

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 생이 블록제 수업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해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효과적인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점집단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간

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연구 질문은 ‘간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 경험은 어
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생의 블록제 수업경험의 구조와 

본질을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며, Colaizzi 
(1978)의 방법론을 통해 참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효과적인 학습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블록제 수업을 경험한 U대학 간호학
과 3,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목적적 표집으로 하였다. 
총 참여자는 18명으로 남학생 2명, 여학생 16명이었다. 
초점집단은 동질성 확보와 분할전략에 따라 집단의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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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면서 집단 간 차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의 크기와 수는 6-10
명 정도의 크기와 3-5개 집단이 적당함으로 이를 고려하
여 구성하였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룹원의 수
를 6명으로 구성하여 개개인에게 적절한 발언의 기회를 
주고 면담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

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
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녹음기 사용, 
연구 결과의 출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여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였으며, 참여자 
전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으

며, 참여자에게는 문구세트를 선물하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0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블록제 수업 경험에 대
한 심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면담을 수행

하였다. 면담은 각 초점 집단마다 전 참여자들이 동의하
는 면담 일시를 정하여 시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
와의 협의 하에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간호학과 강의실을 

주로 이용하였다. 면담 시에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
해 도시락, 차, 다과 등을 준비하였다. 면담 회수는 한 집
단 당 1-2회씩 시행하였고 1회 집단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된 반 구조적인 질문을 미리 고지

하여 초점집단 면담 시 이야기할 내용을 생각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최근의 근황이나 기분을 묻
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하여 “블록제 수업은 어떠하
였습니까?”, “블록제 수업 중 경험한 것들은 무엇입니
까?”,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등의 연구 질문
으로 옮겨갔다. 연구자는 경청하는 자세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중에 말이 끊어지

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 중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중요
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 브리핑 노트를 작성하였

고 면담 끝에는 연구자가 면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진

술이나 요약에 대한 현장 노트를 발표함으로써 참여자의 

말을 적절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

음하고, 면담이 종결된 후에 연구자가 이를 직접 필사하
였다.

 

2.5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학 질적 연구회의 정기

적인 모임을 통한 질적 연구 활동으로 질적 연구의 감각

을 익혔다. 그리고 선행문헌은 분석이 완료된 후 고찰하
거나, 정해진 분석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가 지닌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 중 Colaizzi (1978)
가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간호학과 
학생들이 블록제 수업과정 동안에 겪은 경험을 파악하였

는데,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보다 깊이 느끼고자 면담 상
황, 표정, 호소 등을 떠올리거나 면담 시 기록한 메모를 
동시에 검토하고 녹음된 면접 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기

술하였다. 그리고 원 자료를 여러 차례 주의 깊게 읽으면
서 의미 있는 진술을 분류하였고, 이 진술들에 구성된 의
미를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분석기술로 주제어를 도출

하였으며, 이를 다시 조직화하여 범주화하였다.

2.6.1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연
구를 진행하였다[16]. 심층면담 즉시 녹음된 자료를 여
러 번 반복하여 듣고 필사된 자료는 연구자가 읽은 후 

일부 참여자들에게 이메일과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고자 하
였고, 자료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연구 참
여자가 아닌 간호학과 학생에게 제시하고, 간호학과 학
생들의 블록제 수업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validation)을 거쳐 적용성(applicability)을 높이고
자 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선정과 심층면담의 방법 및 과정, 자료수집과 분
석의 전반적 연구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추후 반복연구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중립성(neutrality)을 높이
고자 연구자는 자료수집 및 분석의 매 과정에서 개인적 

편견과 판단을 배제하였고, 그 결과를 본 연구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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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에게 확
인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생의 블록제 수업경험은 58개
의 구성된 의미에서 42개의 하위주제가 형성되었고, 다
시 17개의 주제로 조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개의 주제
모음을 구성하였다(Table 1). 간호대학 생의 블록제 수
업 경험의 핵심 의미는 ‘인내를 통한 발전’으로 도출되
었으며 6개의 주제모음은 ‘불편한 마음’, ‘비체계적인 학
습’, ‘안간힘쓰기’, ‘힘들어지는 인간관계’, ‘새로운 발
견’, ‘발전의 기회’로 드러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블
록제 수업 기간 동안 늘어나는 학습량과 쏟아져 나오는 

과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체계적인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

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그 

과정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노력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 자신감을 갖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주제모음 1. 불편함

주제 1. 예민해짐

참여자들은 블록제 수업에 따른 바쁜 일상으로 시간

에 쫓기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위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

거나 드러내게 되어 싸우는 일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관

계가 나빠지게 되었다.

서로 예민해져 가지고 뭐 요청하면 전에는 막 그냥 기

쁘게 해 줬을 것을 아 이거 그냥 네가 해라 이런 것도 늘

었고 특히 통학 버스 아저씨한테 짜증이 많이 늘어났고

요. 빨리 가서 과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태평하게 운전 하시고 하니까. 아침에도 막 정해진  
시간에 안 오시고 한참 20분 늦게 오시고 이러니까 저희
는 시간도 버리는 것 같고 이래서 조급해지고 아저씨한

테 몰래 문자도 보내고 ‘아저씨 좀만 더 빨리 운행해주
세요.’ 막 이런 것도 학교에 막 문의하고 좀 . 그런 게 생

긴 거 같아요. 약간 여유롭지 않은 마인드?
  
집에서 과제 때문에 바쁜데 누가 말을 걸면 짜증을 자

주 냈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예민해지고 여유가 많이 없어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어요.  
남자 친구랑도 너무 피곤한데 만나다보니 많이 싸워

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주제 2. 우울

또한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간호학과를 졸업하

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나름 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으나 해야 할 일이 줄어들지 

않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여 힘겹게 느껴졌다. 또한 자신
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이러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만 뒤쳐지는 것 같이 생각되어 마

음이 편하지 않았다.

잠이 많고 게으른 편인데 블록제 수업동안 나름 꽤 열

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끊이

지 않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 엄청 우울했어요.     

진짜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왠지 나만 힘든  
것 같고 딴 애들은 잘 따라 가는 것 같고  여유도 있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주제 3. 화가 남

또한 참여자들은 해야 할 일이 많다보니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게 되었고, 힘든 
이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대상도 없는 분노가 여기에 치밀어 오르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표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보고 집에
서 막 고함지르니까 엄마가 놀라서 뛰어오고 그랬어요, 
언니는 정신이상자라고 놀렸죠.  

 
‘’내가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할 건 이렇게 많은데‘’ 

이러면서 책 이렇게 한번 씩 던지고... 난 그랬는데 난 책 
많이 던졌어.  
다 하기 싫고 때려 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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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luster Theme Sub theme Formulating means

 Discomfort

Being sensitive
Impatience Grew impatient if bus don’t come at appointed time
Had no time to relax Get fractious at tiny things because I was up against a wall

Depression
Had a heap of work to do So much more to do although I studied so hard
It’s only me who have a hard time Others seem to keep up well but i’m not.

Get angry
Rage Upset at unseen object
Blamed myself Blamed myself that can’t resolve something well
Wanted to give up Wanted to quit everything

Anxiety
 

Continuous examination period Final exams started right after mid-term exams

Pressure of assignments Lots of work to do made me uncomfortable even when I take 
a rest

Felt like have undone something Though test had ended, it felt like it hadn’t

Physical disorder

Indigestion Having an upset stomach often
Hair loss A fistful of hair fell out
Menstrual irregularity Don't have regular periods because of stress
Nosebleed Bleed at the nose frequently

Unsystematic
study
 

Superficial learning
 

Massive amounts of information A great deal of things to learn
Unmemorable learning Simply memorize got a large share of study

Memorized answer Memorized only questions and answers that would show up 
on test

Lack of studying time There was not much time to study because the test was right 
after class

Burdensome group project
Difficult group activities Hard to gather all the group members
 Be pressed with assignments I hate group project because of lots of assignments

Do a half-hearted job
Did assignment hastily Had done assignment with pressing mind

Assignments of low standard Couldn’t submit high standard assignment because of lack of 
preparation

Holding back
an urge

A fight with sleep 
Couldn’t sleep Lots of things to study made me don’t sleep well
A surge of sleepiness Wanted to sleep when I have only few minutes
Studied in sleepy condition Felt drowsy in class

Irregular meals
 

Skipped meal Didn’t have a meal to study at that meal time
Prepared lunch box Took lunch box to save time

Took a late-night meal Had a late meal because I didn’t have a proper meal during 
the day

Improve every minute
Precious commuting time Studied in bus during wasting commuting time

Studied hard to follow class Ballpoint pen worn out because I drew a line on sentences 
that I studied in class

Ever 
intensifying
relationship

Drifted apart from friends
Be misunderstood Friends misunderstood that I lied because I don’t want to 

attend
Left out of crew Left out of my friends’ crew
Lack of common topic There was no common subject because of different interests.

Can’t mix with family
Couldn’t attend family affair Couldn’t participate family affair because of study or 

assignments

Couldn’t meet family Not enough time to meet family because I come back home 
at late night

New 
discovery

Feeling about time has 
changed Appreciate  a little bit of spare time I was happy if class finish only little early

Realize the advantage of  Resignation The department of nursing has to have more practice hours 
than other departments so this system is essential

block system class Opportunity to concentrate on 
practical exercise Chance to focus on practical exercise during practice time

Chance for 
development

Look back upon the past
Regret Realize one’s idle life of the past

Confidence Had courage to do something other by spending time 
efficiently

Emotional growth
Proud of me Proud of myself for finishing the hard procedure
Fulfillment Felt a sense of fulfillment for having done something

Table 1.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Block System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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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불안

참여자들은 4주에 한번 씩 시험을 치게 됨으로 개강
한 날부터 시험공부를 해야 했고, 쉴 때조차도 해야 할 
과제나 공부를 떠올리게 되어 편안하게 쉬지 못하였다. 
또한 자신이 쉬는 동안에도 친구들이 쉬지 않고 공부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로 인해 불안하여 쉴 수가 없

었다.
 
제일 힘든 건 중간고사 끝나고 ‘’아 좀 쉬자!‘’ 그랬는

데 3주 뒤 기말이래...그래서 그게 너무 쉬지도 못하고  
애매했죠. 그리고 확실히 더블 수업 하고는 개강 다음날
부터 공부하는 애들 꽤 있었어요.  

쉬는데도 압박되고 불안하고, 놀러나가도 별로 편하
지도 않고 뭔가 과제도 많고 할 건 진짜 많은데, 놀러 나
왔는데 재대로 놀지도 못하고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안 
놀고 그냥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9월 달에 중간고사를 쳤어요. 그러면 주말 2일은 쉬고  
싶었는데, 딴 애들 공부하면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싶
고, 전화해서 ‘’너 공부했어?‘’ 물어보고 공부했다하면  
또 불안 해가지고..  

주제 5. 신체적 이상 

이러한 힘든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참여자들은 소화

불량, 탈모, 생리불순이나 코피 등의 신체적인 이상이 나
타나기 시작하여 공부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또한 고통받게 되었다.

저 진짜 안 체하거든요.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고등학
교 때 딱 한번 체하고 안체했는데, 저 3학년 1학기 들어
와서 계속 체했어요. 뭐만 먹으면 체하고 이전엔 배부른  
상태에서도 안체하고 잘 먹었는데, 딱 무슨 냄새 잘못 맡
으면 바로 체하고... 시험기간에 그게 유독 심했어요. 

머리가 계속 빠졌어요. 머리가 진짜 감으면 여기 이만
큼 다 떨어지고, 이게 근데 한번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또 빠지고 머리 털면 다시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심하게 빠지다 못해서  

눈썹도 빠졌어요.
 

-저는 매달 생리주기가 변했어요. 매달 ...하는 생리주
기 
삼일내리 코피가 났어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떨어지고 밥 먹다 갑자기 떨어지고... 

주제모음 2. 비체계적인 학습 

주제 1. 깊이 없는 공부

참여자들은 빠른 진도로 인해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만 하였다. 심지어 진도가 느릴 경우에는 시
험 1시간 전에 배운 것까지 시험을 쳐야 했으므로 깊이 
있게 이해하여 공부를 하기 보다는 단순히 중요한 문제

와 답을 외우는 것에 치우치게 되었다.
 
친구들끼리 폭격기라고 ‘’두 두 두 두 지나간다‘’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 했어요. 
2주 만 지나도 배운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복

습하려면 정말 장난 아니죠.  
 
제일 문제는 수업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단기  

암기로만 외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

런 공부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랑 00랑 시험기간에 버스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서

로 인사 한번하고는 다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집이랑 

답만 외우고 있었어요.   

전 그 날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1교시에 진도 나간 것 
까지 2교시에 바로 시험 치니까 그게 너무 슬펐어요. 학
생 입장으론 ‘너무 가혹하다’ 그런 생각... 너무 힘들었어
요. 버스에서도 안 배운 부분을 보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
지도 않고 그 앞에 것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것 같은

데 그 50분 동안 집중도 잘 안되고 그 전께 계속 걸려서 
그래서 ‘아 이건 1시간짜리니까 많이 안 나올 거야’ 했
는데 생각보다 많은 범위를 차지해서 힘들었어요.  

주제 2. 부담스러운 조별과제

과목별 과제가 발표되고 제출해야 될 기간이 서로 중

복되다보니 참여자들은 여러 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

여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조별 과제이므로 각 조별 
모임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고 성실하지 못한 조원이 포

함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남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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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냥 개별 과제 면 혼자 그냥 그날 가서 빨리할 

수 있는데, 조별 과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별 과제는  
조원 중 한 명이라도 그날 뭐 “가야 된다. 약속 있다.”, 
카톡 안 보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애들이 더해야 하니까 
서로 말은 안 해도 ‘얘 진짜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런 생각이 들죠.

  
아 그게 과목들이 여러 개 과목이 있잖아요? 그중에

서 뭐 한두 개 정도가 조별 과제 면 그래도 뭐 어떻게 버

티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세 개 네 개의 조가 막 갑자기 

조별 과제가 많으면 정말 죽음이죠. 수업 양도 어마어마
한데 과제 양도 어마어마하니까 조별 과제 너무 싫어요.  

주제 3. 때우기 식 과제작성

참여자들은 잠을 줄여가면서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짧

은 기간 동안 여러 개의 과제를 해결해야하므로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가 없

었다. 기한 내에 빨리 제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되어 스
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과제가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좋

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어 답답해하였다. 
                                             
경험해보니까 과제를 진짜 그냥 막 급하게 하게 되고, 

그게 머릿속에 안 남아요. 막 한꺼번에 세 개조가 같이  
개인 과제도 끼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막 빨리해야 되

니까 그것도 이 주안에 다 몰려 있으면, 하고 나서도 기
억도 잘 안 나고 이 조에서 내가 뭐 지금 저번 학기 때 

뭐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새소리 들으면서 잠드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과제해 내는데 교수님 마음에는 안 

드시나 봐요 “너네는 의욕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답
답했어요.  

 

주제모음 3. 안간힘 쓰기

주제 1. 잠과의 싸움

참여자들은 과제를 해결하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해야 하지만 새벽이 되면 피로가 

밀려와 공부하는 중간에 잠드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한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 수업시간에도 졸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항상 피곤하여 틈
만 나면 잠을 자게 되었다.

아 항상 엄마가 그거 물을 때 슬펐어요 “안 자나?” 
“못 자요.” “밤새야 된다”라고 하면 “아 어떻게 하노.” 
이러고 엄마는 자고... 나는 못 자는데. 
늘 피곤하니까 살면서 자양강장제, 카페인 많이 든 에

너지 음료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커피도 먹고... 
근데 도움은 별로 안되었어요.

 
만성피로처럼. 틈만 나면 자고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

서 자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려고 화장실을 억지로 
참은 적도 있어요. 쉬는 시간 10분 자려고 화장실이 아
무리 급해도 가고 싶어도 그냥 ‘수업시간에 가야지’ 하
고 잔 적도 있어요. 그 10분 동안 꿀잠 자기 위해서.  

 
밤에 못 자니까 수업시간에 정말 멍해요. 제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수업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해도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험기간에 안 자려고 했는데... 근데 잠들어요. 
저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잠이 들어요. 그리고 자다가 깨면 다행인

데. 새벽 2시나 3시쯤에 하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일 때도 있고. 최대한 ‘안 자야지’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주제 2. 불규칙한 식사

야간에 보충수업이 많다 보니 식사시간 없이 수업을 

하게 되어 참여자들은 제때 저녁을 먹지 못하게 되거나 

짧은 시간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즉석음식을 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늦은 
밤에 뭔가를 먹게 되고 다음날 속이 불편하게 되는 좋지 

못한 식습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는 참여자의 

어머니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기가 되었다.

밥을 굶게 돼요. 야간에 수업을 연달아서 하니까 10분 
20분 만에 밥 다 먹어야 되고요. 삼각 김밥 이런 거 먹어
야 되고요. 매점 가면 또 저녁에는 밥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때우던가 아예 안 먹던가 그렇게 해요.   

도시락을 싸다니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이갈았어요. 
아침에 도시락 싸주신다고 “고3 때도 안 하던 네 뒷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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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지금 한다”고...
       
맨날 라면 먹고, 삼각 김밥 이런 거 먹다 보니 허기도 

빨리 느끼고, 급하게 먹어서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다 마치고 밤늦게 뭘 먹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주로 치
킨, 족발 같은 것 시켜 먹으니까 다음날 속도 좋지 않고 
그래서 또 아침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주제 3. 촌음을 아껴가며 공부하기

참여자들은 점점 빨라지는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자

신을 다독여 통학버스 속에서도 공부를 해야만 했다. 이
를 위해 버스의 독서 등을 켜달라고 기사 아저씨께 부탁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반복되자 기사 아저씨는 참여자

들이 버스에 탈 때마다 독서 등을 켜야 되는지 먼저 확

인하게 되었고 간호학과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중요한 것을 놓
치지 않기 위해 수업시간에 읽은 내용을 모두 형광펜으

로 표시를 하다 보니 한 달 동안 사용한 필기구의 양이 

엄청나 놀라기도 했다.  

통학버스 아저씨가 독서 등 켜달라고 하면 “꼭 켜야 
되냐?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시험기간에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 

그래도 더블 수업 때문에 양도 많고 집에 가면 잠이 많

이 오기 때문에 차에서라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친구랑 저랑 뒤에 4학년 선배님들이 타고  

계셨어요. 그때 아저씨가 “혹시 독서 등 켜야 돼요?” 이
렇게 물어보면서 손을 들래요 손을 들었는데 다 우리 과 

밖에 없었어요. 그 아저씨도 뭐 봐요 하면서 책을 한번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형광펜이요 막 사실 성인 말씀 하시는 거 줄 다 그으

면 거의 포인트들이잖아요. 읽은 부분이 중요하다 싶어  
형광펜으로 막 긋다 보면 이 형광펜이 막 빨리 닳아요. 
그리고 솔직히 안 중요하지만 언급을 하시면 뭔가 나올  

것 같고 공연히 미련 남아서 우린 모르니까. 그렇게 형광
펜 5개를 한 학기가 다 가기 전에 중간고사 전에 다 써
버렸어요.

    

주제모음 4. 힘들어지는 인간관계

주제 1. 멀어져가는 친구들

참여자들은 과제나 시험공부로 인해 친구들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어 만날 약속을 미루거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은 참여자들이 친구

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만나기 싫어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제외시키게 되

었다.

연락을 하던 남자앤데 “야 언제 뭐 할래? 할 수 있
냐?”. 이러면 아“‘난 과제 때문에 안 된다, 시험기간이
라서 안 된다.” 이러면 그게 그 남자 입장에서는 만나기 
싫은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친구들이 생일이 되어서 막 어디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과제 있어!, 오늘 뭐 시험 있
어” 이렇게 하면 걔들은 다 나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정말 진짜 과제 이만큼 있는데 ... 걔네는 ‘제
는 나오기 싫어서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
는 일부러 안 불렀어” 이러거나 자기들끼리 일정 다 짜 
놓고 “너는 되?”라고 나중에서야 묻고.. 걔네는 4개월  
내내 그러니까... 진짜 제가 거짓말 하는 줄 알고 그랬던 
거죠.  

남자친구와 이야기할 때 항상 과제 이야기만 하니까  

서로 이야기할 주제도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지쳐있으

니까 상대방도 지치는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어요.

주제 2. 가족과 어울리지 못함

잦은 보강으로 귀가가 늦어지고, 집에서도 과제나 공
부에 매달리느라 가족과 접촉할 시간도 적어지고 가족행

사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가족들은 참여자
들이 과제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

들을 제외한 체 집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집에 가도 내 방에서 할 일만 하다 보니깐 가족들과 

대화도 자연히 줄어들고 시험기간 중에는 다 같이 가족 

행사나 외식하러 갈 때도 혼자 집에서 공부나 과제만 했

어요.     
가족들도 “너는 시험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놀러 갔다  

올게” 이렇게 당연히 나 빼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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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는 데요 야간에 보강까

지 하고 오면 늦게 집에 가니까 다 주무시고 아침엔 출

근하시느라 엄마, 아빠 얼굴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주제모음 5. 새로운 발견

주제 1.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짐

수업과 보강으로 채워진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 간혹 

조금 일찍 수업이 마치거나 보강이 없는 날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생활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좋은 점 있어요. 9시부터 5시에 마쳐도 대개 기
쁘고 조금만 일찍 마쳐도 기분 좋아요.

10분만 일찍 마쳐도 좋고 점심시간 10분만 더 줘도  
좋았어요.       

주제 2. 블록제 수업의 장점을 알게 됨

참여자들은 진도 빠른 수업을 따라가기 버겁고 겹치

는 과제로 힘들지만 이 과정이 간호학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2주 간격으로 수업과 실
습을 병행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실습 기간에 시험공

부를 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블록제 수업으로 

인해 이론 수업이 끝난 후 실습을 함으로 실습 기간 동

안 실습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이 훨씬 낫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실습시간을 많이 이수해야 하니까 이렇게 수업할 

수밖에 ...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과제하고 이런 거 많긴 했는데 2주하고 
2주 실습하는 이런 학교보단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2
주하고 2주 나가면 시험기간에도 막 겹쳐 가지고 그 학
교 애들은 거기서 실습 안하고 앉아서 책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 끝내고 왔으니까 실습 기간에 시
험이나 학교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실습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제모음 6. 발전의 기회 

주제 1. 나를 돌아봄

참여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한 학기의 모든 과정을 

끝내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 자신들이 그동안 나태하였

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

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블록제 수

업을 해서 진도도 얼추 나갔고 시험도 한 달 내에 한 개

씩 쳐서 두 달 안에 다 끝내니까 ‘내가 지난 2년 동안 너
무 나태했구나!’ 

‘그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2개월 동안 뭘 했는가 
기말고사 2개월 동안 뭘 했는가?.’ ‘그 때도 2학년 때도 
힘들다 불평했는데 바쁘다 이랬는데...’    

 
4달 할 때도 그때도 뭔가 할게 많아가지고 그때도 바

빴어요. 그때 학교 행사가 많았어요.
근데 두 달 안에 끝내는 블록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수업을 먼저 하다가 4달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면 그만큼 배분을 잘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 4달 
동안 아 이 기간 땐 뭘 해도 되겠다. 뭘 다른 걸 공부해
도 되겠다. 뭐 그런 자기만의 시간 배분을 개인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2. 성장

참여자들은 블록제 수업을 하지 않았던 때도 항상 

간호학과 수업이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때보다 더 바쁘

고 힘든 과정을 자신의 노력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있

었다.

힘들긴 했지만 이 기간만 지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니

까 오히려 시험기간은 다른 학기보다 더 짧았지만 시간 

조절을 잘하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  
대견 한 것 같아요 무사히 따라가기라도 했으니     

2학년 때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중에서 제일 힘들고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3학년 때는 시험 준비할 시간이 
훨씬 적었는데도 2배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했어요. 막상 
힘들다 해도 끝나고 나니깐 내가 했긴 했구나 싶은 게 

뿌듯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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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 경험의 핵심 의

미는 ‘인내를 통한 발전’으로서 ‘불편함’, ‘비체계적인 
학습 ’, ‘안간힘 쓰기’, ‘힘들어지는 인간관계’, ‘새로운 
발견’, ‘발전의 기회’의 주제 모음으로 도출되었다. 각 
범주들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과정으

로 참여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첫 번째 주제 모음인 ‘불편함’은 참여자들이 블록제 

수업을 통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 생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
로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불안, 우울, 절
망감 등이 나타난다고 한 선행 연구들과[15,16] 같은 맥
락으로 간호대학 생이 간호학과의 블록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

하면 심리장애뿐만 아니라 행동장애, 신체질환까지 초
래할 수 있고[17] 나아가 학습과 간호수행에 방해요인
이 될 수 있음을[11]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부정적 정
서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고 생각된다. 
두 번째 주제 모음인 ‘비체계적인 학습’은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 학기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 하고 그

에 따라 학습을 하고 과제 제출 및 시험을 거쳐야 하므

로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격려하며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과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단순 암기에 의한 학습을 주로 하

였으며, 우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수동
적인 학습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간호 전문직
은 이론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임상에서 통합, 적용하
여 살아있는 간호지식체로 창조해 낼 수 있도록 교육하

여야 하며[18,19], 2006년부터 국내 간호교육평가에서 
간호교육의 성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제시되고, 간호교
육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

음을 고려할 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이 방대한 학습량과 과제로 인해 
힘겨운 시간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지식을 암

기하는 학습유형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

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다양한 

중재와 지지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
생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이 동시에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하며, 과제를 제시
할 때도 모든 과목별로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과목에서 요구되는 주제를 통합하여 1-2개의 과제를 줌
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수를 줄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주제 모음인 안간힘 쓰기는 참여자들이 블록

제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방대한 학업 량
과 과제를 수행하느라 항상 수면시간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수업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에 대처하
기 위해 쉬는 시간을 아껴 잠을 자거나 약물을 섭취하기

도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이 낮으며, 짧은 
수면시간은 낮은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20]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수면은 기억에 중요한 변
수로 학습내용이 저장되는데 필수적이며 신체적 피로나 

감정적 피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여 낮 시간 동안의 활

동력과도 관계된다[21]. 따라서 수면의 질 저하는 배우
는 것, 집중하는 것, 사회활동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능력과 행동 수행에 문제를 야기한다[2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

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은 바쁜 일정에 쫓겨 식사시
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 생이 스트레스

가 낮은 군보다 식사 횟수가 적다고 한 Park과 
Park(2014)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23]. 이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간호대학 생이 행복
지수가 높음을 고려할 때[24] 대학에서 보강 시간을 정
하거나 과제를 제시할 경우 간호대학 생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하며, 
간호대학 생이 식생활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주제 모음인 힘들어지는 인간관계는 참여자

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느라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가족이나 친

구들과의 일상적인 관계 유지조차도 힘들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대학생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크며, 좋은 
사람들과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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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면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게 된다

[25].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행복과 상호작용하며, 타
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행복감이 증진된다 [26]. 
그러므로 간호대학 생이 블록제 수업을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친밀관계를 유지하여 정

서적 위로를 받고 이로 인해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 
다섯 번째 주제 모음인 새로운 발견은 참여자들이 블

록제 수업을 하지 않던 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졌

던 상황들 즉 수업이 빨리 마치거나 보강 스케줄이 없어 

저녁시간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졌

으며, 힘들게만 생각되던 블록제 수업이지만 이론과 실
습을 병행하는 다른 학교의 수업 상황에 비하면 자신들

의 생활이 오히려 낫다고 느끼게 됨을 나타낸다. 이는 간
호대학 생은 이론과 실습 병행제에 비해 이론수업 후 실

습형 블록제를 세 배 정도(61.%)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고 한 Kwon과 Seo(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27]. 그러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간호대학 
생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론병행제와 블록제 수업의 장

단점을 파악하는 비교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각 유형별 보완점을 모색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여섯 번째 주제 모음인 발전의 기회는 참여자들이 블

록제 수업의 힘겨운 과정을 잘 마침으로써 스스로 뿌듯

함을 느끼고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형성되

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동

기가 부여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
는 동안 블록제 수업을 하지 않아 비교적 여유로웠던 과

거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한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

하고 앞으로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다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자기 주
도성은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학습 등으로 구
성됨을 고려할 때[28]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뿌듯함, 
자신감, 성취감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동

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블록제 수업경험은 간호대

학 생이 방대한 학습량과 과제의 홍수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을 경험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이 과정
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이전에는 몰랐던 시간 활용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각오
를 다져나가는 기회가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제한점

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

다. 그러므로 지역을 달리하여 비교 및 반복연구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 생은 블록제 수업을 통하여 방대한 학습량

과 과제의 홍수로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을 경험하지만, 
나름 최선의 노력으로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이

전에는 몰랐던 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가는 기회가 됨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교육 측면에서 간호
대학생의 블록제 수업과정 동안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효과적인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
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론 병행제와 블록제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

한다. 또한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학 교수자가 간호 대
학생에게 교육의 효율성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추후 수행할 것

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일 대학 간호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사제 관계로 인

해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

운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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